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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contact lens wearing, management and awareness of eye health

knowledge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Jeju area and to utilize the basic data for education and management of contact

lens. Methods: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the 236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Jeju area who have a contact lens

experience from May 1, 2016 to June 11, 2016. Results: We found the status of contact lens wearing and management of

subjects and there were different correlations between discomfort and awareness of eye health knowledge among the subjects

who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re were also correlations in discomfort, the average days of contact lens wear per week,

initial wearing day and action when they have any discomfort in some contact lens wearers. Conclusions: We realized the status

of contact lens wearing and management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it suggests appropriate contact care educ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system are need to be established for considering daily average wearing time, the type and material of

contact lens wear and main discomfort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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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콘택트렌즈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당시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전체 시력 교정자 중 불과 0.7%에 불과하였으

나,[1] 대한안경사협회에서 주관한 2015년 전국 안경 및 콘

택트렌즈 사용율 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굴절교정

이 필요한 성인 중 콘택트렌즈 사용율(안경겸용 포함)은

1987년 2%에서 2015년 7.1%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2]

또한, 우리나라 콘택트렌즈 수출과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1년 기준 수출 8,985달러, 수입 16,026

달러로 수출보다 수입이 1.7배 정도로 많다.[3] 이러한 콘

택트렌즈 사용율과 시장의 증가는 안경에 비해 콘택트렌

즈가 가진 장점(넓은 시야, 우수한 입체감, 김서림 현상 없

음, 수차 감소, 부등시 교정 등)들과 미용칼라렌즈의 대두

로 시력교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소비층의 형성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콘택트렌즈 착용의 증가는 콘택트렌즈로 인한

불편감과 부작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신규 콘

택트렌즈 착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콘택트렌

즈 착용자 수는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으며, 이는 불편감으

로 인한 콘택트렌즈 착용을 포기하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높기 때문이다.[4] 콘택트렌즈 착용에

따른 대표적인 불편감으로는 건조감, 충혈, 이물감 등이

있으며, 이들이 콘택트렌즈 착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

이다. 또한,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잘못된

콘택트렌즈, 렌즈 관리용액 및 보관용기의 소독 및 관리로

인해 발생한다.[5,6] 또한, 콘택트렌즈 착용 시기는 점점 어

려지고 있으나,[7,8] 관리 방법 및 취급에 대한 교육과 지속

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콘택트렌즈 착용을 많이 하는 여대생들

을 대상으로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여

대생들의 특성, 콘택트렌즈 관리 및 착용 습관에 따른 불편

감, 눈 건강 지식 인식도 간의 상관성이 있는지 분석하여 적

절한 콘택트렌즈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추후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자 선정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6월 11일까지 콘택트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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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경험이 있으며 본 연구 취지에 동의하고 성실히 설문

조사에 참여한 제주지역 여대생 2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조사 대상자를 위한 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거주지,

주관적 계층의식, 월 가정소득1), 부모와의 동거여부), 콘택

트렌즈 착용 시 불편감 및 관련 눈건강 지식 등에 관한 항

목으로 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3.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빈도분석, 다중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한 총 참여 인원수는 236명이며, 응답 대상자

의 연령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19세는 4명(1.7%), 20세는

85명(36.0%), 21세는 73명(30.9%), 22세는 61명(25.8%),

23세는 9명(3.%), 24세는 4명(1.7%)로 나타났다. 또한 응

답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는 동지역 75.5%, 읍면지역

24.5%로 시내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리고 주관적 계층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중산층이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7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하류층 20.9%, 상류층 6.1% 순이었다(Fig. 1). 월 가정소

득별 분포는 150만원 미만이 10.5%, 150만원~250만원이

33.2%, 250만원~350만원이 31.8%, 350만원 이상이 24.5%

로 나타났다(Fig. 2).

2. 콘택트렌즈 착용 실태

조사 대상자 중 콘택트렌즈만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24.5%, 안경과 콘택트렌즈 둘 다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

은 75.5%로 나타났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이유를 묻

는 질문에는 안경착용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47.9%로 가

장 높았으며, 미용목적이 41.5%, 여가활동(스포츠, 여행)시

편해서 10.3%, 기타가 0.4% 순으로 나타났다(Fig. 3). 이

는 유근창, 김인숙[9]이 10~4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서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신장철,[10] 김태훈 등[11]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콘택트렌즈

착용콘택트렌즈 선택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미용성과도 상관성이 있는 결과이다. 2015년 대한안경사

협회에서 실시한 전국 안경 및 콘택트렌즈 사용률 조사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콘택트렌즈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2] 이처럼 선행 연구 및 실태 조사 결과가 유

의하게 도출된 것은 조사 대상이 미(美)에 관심이 많은 집

단에 속하는 여자 대학생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콘택트렌즈를 처음 착용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대학

교 13.2%, 고등학교 36.2%, 중학생50.2%, 초등학교 이전

0.4%로 나타났다(Fig. 4). 200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콘택트렌즈를 사용

했다고 보고되었으나,[3,11-13] 2010년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최초 착용 시기가 중학교 때로 사용 연령층이 더 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7,8,14] 본 연구에서도 그와 같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행 연구들에 비해 같은 연령군이기

는 하나 콘택트렌즈 사용 비율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정미아, 이혜정[7]의 연구에서 미용칼라 콘택트렌즈

1)조사 대상자의 인지 범위 내에서 응답받음.

Fig. 1. The distribution of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Fig. 2.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per month.

Fig. 3. The Reason for wearing contact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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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착용한다는 여학생의 응답

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텔레비전 광고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콘택트렌즈 관련 상품정보를 손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중저가의 저렴한 가격대 상품의

유통, 1~2인의 적은 자녀수로 인한 부모의 관심과 경제적

지원 증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춘기 등으로

인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최초 콘택트렌즈 구입처

는 안경원에서 시력측정 후 착용 77.7%, 안과에서 시력검

사 후 착용 13.3%, 기타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콘택트렌즈 사용상의 안전

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콘택트렌즈 최초 착용시 안경원에

서 시력 측정 후 착용한다는 사람의 비율(62.9%)이 안과

병·의원에서 검사 후 착용한다는 경우(37.1%)보다 많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15] 한국콘택트렌즈연구회에서 실시한 조

사에 의하면 처음 구입 장소가 안경원이라는 응답이 2001

년(47%), 2004년(70%)였으며,[13,16] 김판상 등의 연구에 의

하면 2014년에는 안경원에서의 구입이 95%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8]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안경원에서의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

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부가적으로 안경원이 안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 안과에 비해 다양한 제품 구비, 안

경원의 다양한 고객만족 서비스,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관

련 지속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에 기인한 현상

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안경사로부터 콘택트렌즈 사용

자를 대상으로 한 콘택트렌즈 소독법, 관리방법 및 부작용

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며,[8,11] 따라

서 안경사가 콘택트렌즈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렌

즈 및 세척액의 관리방법, 발생할 수 있는 불편감, 대처방

법 등에 대한 관리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한, 주기적으로 안경원을 방문하게 하여 사용 중인 렌즈

상태 확인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해 주는 추

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콘

택트렌즈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시킬 것

으로 생각된다.

일주일에 며칠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가에 대한 질

문에 매일착용이라는 응답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필

요할 때만 24.7%, 5~6일 23.4%, 3~4일 9.1%, 1-2일 3.5%,

한 달에 1~3번이 1.2% 순으로 나타났다(Fig. 5). 매일착용

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주로 나안시력이 불량하여 시력교

정을 위한 안경이 필요하나 안경 착용의 불편함으로 인해

Fig. 4. The initial time of contact lens wear.

Fig. 5. The average days of contact lens wear per week.

Fig. 6. The daily average contact lens wear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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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한 경

우에만 착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시력교정 측면보다는

단순 미용목적이며 주로 미용 칼라렌즈를 사용하여 필요

시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김판상 등[8]의 연

구에서도, 청소년들의 경우는 대부분 필요한 경우에만 착

용하는 것이 미용목적의 렌즈착용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고 보고하였다.

하루 평균 콘택트렌즈 착용시간을 묻는 질문에 5시간

이하가 7.8%, 6시간 이상~10시간 이하가 54.2%, 11시간

이상~15시간 이하가 34.6%, 16시간 이상이 3.4%로 나타

났다. 그리고, 콘택트렌즈 권장 사용시간인 8시간을 초과

하여 착용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2.3%에 해당하였으며,

이들 중 9시간 이상~11시간 이하 42.4%, 12시간 이상~14

시간 이하 49.3%, 15시간 이상이 8.3%였다(Fig. 6). 그리

고 눈건강 지식과 관련한 질문 중에 콘택트렌즈 권장 사

용시간과 관련하여 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0%였다. 김기성 등[17]의 연구에 의하면, 권장시간에 대

한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실제 착용

해야 하는 일과시간이 권장착용시간보다 길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대상인 여대생의 경우, 주로 미용상

의 목적으로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기에 매일 착용의 비율

이 높으며, 또 하루 평균 사용시간 또한 권장사용시간보다

길어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콘택트렌즈 관련 불편감이 증

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콘택트렌즈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6%가 하드콘택트렌즈를, 92.8%가 소프

트콘택트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프

트콘택트렌즈는 착용감이 우수하여 적응하기 쉬우며, 취

급이 간편하며, 비정기적으로 착용이 가능하며, 기성품이

기 때문에 해당 굴절력이 있는 경우 바로 구입하여 사용

이 가능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하드콘택트렌

즈에 비해 널리 보급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콘택트렌즈

사용자의 대부분이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소프트콘택트렌즈는 사용

목적과 재질에 따라 다시 다양한 렌즈로 분류할 수 있는

데 그 중 임상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콘택트렌즈

분류에 따라 착용렌즈의 종류를 확인한 결과, 미용렌즈가

51.6%, 매일착용렌즈 32.9%, 일회용렌즈 23.3%, 연속착용렌

즈 1.8%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이 된 데이터임)(Fig. 7).

김판상 등[8]에 의하면, 굴절교정 목적의 콘택트렌즈 착용

은 굴절수술을 통해 그 수요가 감소 혹은 유지되나, 미용

목적의 칼라렌즈 사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하였

다. 또한, 미용 칼라렌즈와 일회용렌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 환경이기에 앞으로도 미용칼라 콘택

트렌즈의 사용률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콘택트렌즈 사용시 불편함

콘택트렌즈 사용 시 느끼는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를 각각 조사한

결과, 충혈 44.3%, 안통 32.8%, 건조감 72.8%, 작열감

16.2%, 이물감 52.3%, 눈부심 17.9%, 가려움증 24.7%, 눈

물흘림2) 31.1%, 시력저하 34.5%, 시야감소 14.5%, 복시현

Fig. 7. The type of wearing soft contact lens.

2)미용 칼라렌즈 착용 시 렌즈가 안구에 접촉한 후 눈동자가 이동할 때 돌아가는 현상

Fig. 8. Discomfort by wearing contact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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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14.9%, 훌라현상 31.5%로 나타났다(Fig. 8). 이 중 건

조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72.8에 이를 정도

로 가장 많았으며, 이물감, 충혈 순으로 불편하다고 응답

하였다(Fig. 8). Vajic 등[18]은 콘택트렌즈 착용이 눈 환경

을 방해하여, 건조감, 충혈, 모래가 들어간 느낌을 증가시

킨다고 보고했다. 이 중 건조감은 시력저하, 불편감, 그리

고 심한 경우에는 눈질환까지 초래한다.[19] 건조감은 눈물

막 상태와 관련 있기에 김재민 등[20]은 콘택트렌즈 관련

건성안 진단에 TERTC-DEQ의 활용에 대해, 이군자 등[4]

은 McMonnies’설문지를 활용하여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불편감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건조감과 충혈은 일반적으로 함수율이 높아 착용감이

좋으나 산소투과도가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의 렌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HEMA 재질의 콘택트렌즈를 착용 시 발

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물감의 경우, 특히 착용감

이 우수한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경우, 주로 눈물분비 저하

로 인한 건조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콘택트렌즈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감이 발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장시간 연속착용 때문이라는 응답이 80%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상의 부주의(세척 및 소독의 소홀)가

13.2%, 눈에 맞지 않는 콘택트렌즈 착용 11.9%, 관리용품

(보관케이스, 보존액, 세척액, 식염수 등)의 품질 불량이

2.6%, 콘택트렌즈의 품질불량이 4.7%, 기타 3.8%로 각각

나타났다(중복응답이 된 데이터임)(Fig. 9).

콘택트렌즈 사용으로 불편감이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

방법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안과에서 치료가 24.8%, 특별한

치료 없이 렌즈착용 중단이 25.6%, 안경원에 문의하여 콘

택트렌즈 교체 착용이 7.3%, 약국에서 약품(인공누액, 점

안액 등)을 구입하여 사용이 22.2%, 무시하고 계속사용이

18.8%, 기타 1.3%로 나타났다(Fig. 10).

콘택트렌즈는 각막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시력보정

용구로 부작용 발생 시 눈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

기에 사용자로 하여금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그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

편감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콘택트렌즈 사용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안경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눈 건강 관리 전문가로 자리매

김해야 할 것이다.

콘택트렌즈 향후 착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의 65.5%가 계속 착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16.2%가 착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콘택트렌즈 사용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가진 장점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착용 포기 의사를

밝힌 응답자 비율이 무시할 수준의 적은 비율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Pritchard 등의 연구[21]에서도 콘택트렌즈 착용

자의 34%가 적어도 한 번은 콘택트렌즈 착용을 포기하였

으며, 이 중 77%가 콘택트렌즈 착용을 다시 시도하였으며,

재시도자 중 48%가 다시 포기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콘택트렌즈를 포기하는 주된 이유는 건조감, 적절하지 않은

피팅, 단백질 침전물 등의 불편감이라고 보고되었다.[21,22] 이

에 추후 콘택트렌즈 착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는 그룹군

을 대상으로 콘택트렌즈 착용 시 불편한 부분, 콘택트렌즈

사용을 포기하게 된 주된 이유, 포기사유에 대한 보완 시

콘택트렌즈 재도전 등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4. 콘택트렌즈 착용과 관련한 눈건강 지식 인식도

콘택트렌즈 착용과 관련한 눈건강 지식에 대한 응답자

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눈건강 지식 전체 항목에 대한

인식도 평균값은 69.8%로 나타났으며(data not shown), 콘

택트렌즈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기본적인 콘택트렌즈 관

리와 취급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

별 항목 각각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는 콘택트렌즈 1일

권장 착용 시간을 알고 있다(A) 63.0%, 콘택트렌즈는 착

용 전·후에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해주어야 한다(B)

89.4%, 콘택트렌즈 취급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

야 한다(C) 94.0%, 콘택트렌즈 가장자리나 표면에 심한

압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D) 50.2%, 렌즈케이스는 최소 2Fig. 9. The reason of occurred discomfort.

Fig. 10. Dealing with Contact lens-related dis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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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에 1번씩 교체해야 한다(E) 38.3%, 렌즈 관리용액은

재사용하지 않는다(F) 79.1%, 콘택트렌즈를 물에 적시거

나 닦거나, 보관시 수돗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G) 79.6%,

다른 사람과 콘택트렌즈를 같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눈 건강에 좋지 않다 (H) 91.9%, 화장하기 전 렌즈를 착

용하고 렌즈 제거 후 화장을 지워야 한다(I) 79.1%, 긴 손

톱은 콘택트렌즈와 각막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짧

게 자르는 것이 좋다(J) 80.0%, 수영할 때는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해야 한다(K) 67.2%,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

에서 안약을 점안하면 안 된다(L) 49.8%, 눈이 건조한 사

람은 콘택트렌즈를 장시간 착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M)

77.9%, 콘택트렌즈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다시 착

용할 경우 사용기간을 처음에는 짧게 하고 차차 늘려가야

한다(N) 37.9%로 각각 나타났다(Fig. 11).

전체 평균 인식도에 비해 낮은 인식도를 보이는 항목은

콘택트렌즈 1일 권장 착용 시간을 알고 있다(A), 콘택트

렌즈 가장자리나 표면에 심한 압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

(D), 렌즈케이스는 최소 2개월에 1번씩 교체해야 한다

(E), 수영할 때는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해야 한다(K),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약을 점안하면 안 된다

(L), 콘택트렌즈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다시 착용

할 경우 사용기간을 처음에는 짧게 하고 차차 늘려가야

한다(N)이다.

본 연구에서 설문에 응답한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

(92.8%)이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여 콘택트렌즈 착

용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기존 콘택트렌

즈를 사용하던 사람이도 사용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할 경

우 일정기간 적응기간을 두어 눈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37.9%밖

에 되지 않았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산소투과도는 일반적으로 HEMA계 재질이 20~40, 실리콘

하이드로겔계 재질은 90~150 정도이며, 실리콘 하이드로

겔 렌즈가 콘택트렌즈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건조감, 충

혈, 이물감, 작열감 등의 불편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콘택트렌즈 착용감과 관련 있는 함수율은 HEMA

계 재질이 더 높아 초기 착용감이 더 우수하며, 장시간 사

용 시에는 소수성이며 함수율이 적어서 착용 시 눈으로부

터 수분을 적게 뺏어가 건조감이 덜 한 실리콘 하이드로

겔 재질이 착용감이 더 좋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콘택트렌즈를 매일 사용하는 경우, 콘택트렌즈를 필요

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경우 및 콘택트렌즈 사용을 포기하

였다가 다시 시도하는 경우 등 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재

질의 렌즈 선택이 필요하며, 또 렌즈 재질에 따른 장·단점

을 소비자에게 이해시키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안경사의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손성은, 곽현주[6]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에게 렌즈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는 안경사들의 렌즈 케이스 관리

방법에 대한 실행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박미정 등[23]에 의하면 안경원의 시험착용

렌즈 및 관리용품 관리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이루어지

고 있으나, 보관용기 세척에 있어서 추가적인 강화가 필요

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렌즈케이스는 최소

2개월에 1번씩 교체해야 한다’(E)는 항목의 인식도를 살펴

보면, 콘택트렌즈를 취급하는 소비자의 손 청결도 관리

(C), 콘택트렌즈 자체의 세척과 소독(B)에 대한 관리 인식

도가 높은 것과는 렌즈케이스 관리에 대해서는 달리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에 세균 각막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일부 균들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에 형성된 세균 생체막은 몇몇 렌즈 관리용

품의 항균력에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24] 생체

막이 형성된 렌즈 케이스를 사용 후 세척과정 없이 자연

건조하여 사용하거나 바로 사용하는 것은 렌즈 케이스 자

체가 항균력이 없이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25] 세균 각막

염이 있는 사람들의 렌즈와 렌즈 케이스를 조사하였더니

세균 생체막이 렌즈보다 렌즈 케이스에 더 많이 존재하고

밀도도 높았다.[26] 또한, 렌즈 케이스 내 관리용품의 교체

없이 장시간 보관 시 각·결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균의

증식이 크게 증가한다.[1] 따라서, 콘택트렌즈를 부작용 없

이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및

보관 용기 모두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본 연구에서처럼, 콘택트렌

즈 관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으나, 렌즈를

보관하는 렌즈 케이스 관리에 대한 인식은 낮다. 이와 같

이, 콘택트렌즈와 보존액 관리를 잘해도 렌즈를 보관하는

케이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세균이 분비하는 생체

막(biofilm)이 케이스에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생체막은

세균의 부착과 증식에 좋은 환경으로 작용하여 세척이나

소독에도 세균 제거가 힘들어지고 생체면역방어 기전에

저항적으로 작용하여 콘택트렌즈 관련 각막염이나 다른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Fig. 11. Eye health knowledge-related contact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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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콘택트렌즈 각 항목 간의 상관관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콘택트렌즈 착용실태, 하루 평

균 콘택트렌즈 착용 시간, 일주일 평균 콘택트렌즈 착용

일수, 콘택트렌즈 최초 착용 시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콘택트렌즈 착용에 따른 불편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

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연령이 높을수록(베타=0.142), 하루 평균 콘택트렌즈 착용

시간이 많은 응답자일수록(베타=0.142) 콘택트렌즈 착용

에 따른 불편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 가정소득

이 높은 응답자일수록(베타 = −0.168) 또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일수록(베타 = −0.146) 콘택트렌즈 착용에 따

른 불편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지 않았다. 

비슷한 연령군 내에서도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상

대적으로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기간이 길 것이며, 이처럼

콘택트렌즈를 착용해 온 기간이 길거나 하루 평균 착용시

간이 길수록 콘택트렌즈로 인해 눈에서 불편감 발생률도

커질 것이다. 반면, 가정소득이 높은 경우 품질이 좋은 제

품을 사용할 것이며,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눈 건강과 관

련하여 부모의 조언이나 관리 그리고 경제적 지원으로 인

해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불편감이 적게 발생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콘택트렌즈 착용실태, 하루 평

균 콘택트렌즈 착용 시간, 일주일 평균 콘택트렌즈 착용

일수, 콘택트렌즈 최초 착용 시기, 렌즈 착용 중 불편함 발

견 시 조치사항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눈건강 지식 인식

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응답자들의 월 가정 소득이 높을수록 눈건강 지식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베타=0.156), 콘택트렌

즈 최초 착용 시기가 빠른 응답자일수록 역시 눈건강 지

식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베타=0.115). 그 밖의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에 콘택트렌즈 착용과 관련한 눈건강 지식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콘택트렌즈 착용시기가 빠

른 사람일수록 불편감을 많이 느끼게 되며 그로 인해 본

인이 사용하고 있는 콘택트렌즈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

게 됨으로 인해 눈건강 지식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여겨

진다.

콘택트렌즈 착용에 따른 불편감, 일주일 평균 콘택트렌

Table 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 actual condition of contact lens wear, daily average

contact lens wearing time, the average days of contact lens wear per week and the initial time of contact lens wear and

Discomfort by wearing contact lens

Dependent variable : 

Discomfort by wearing contact lens3)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B S.E. Beta

Independent variable

(Constant) 10.218 14.547
　

Age 1.273 .648 .142*

Residential area

(1=Dong area, 0=Eup, Myeon area)
.450 1.473 .021*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079 1.475 .004*

Household income per month −1.628 .778 −.168*

Living with parents (1=Yes, 0=No) −3.410 1.696 −.146*

The status of contact lens wear

(1=contact lens, 0=contact lens & glasses)
1.601 1.500 .076*

Daily average contact lens wearing time .419 .234 .142*

The average days of contact lens wear per week −.298 .358 −.066*

The initial time of contact lens wear .249 .907 .019*

R=0.326, R2=0.106

*: p<0.05

3)Discomfort by wearing contact lens(콘택트렌즈 착용에 따른 불편감) 변수는 5점 척도인 불편감 요소 각 12개를 합산하여 최소 점수 12점,

최대 점수 60점의 단일 변수로 계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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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착용 일수, 콘택트렌즈 최초 착용 시기, 렌즈 착용 중

불편함 발생 시 조치사항을 독립변수로 하고 착용 소프트

렌즈 종류를 종속변수로 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우선 독립변수들과 매일착용렌즈 착용

여부와의 결과에서는 콘택트렌즈 최초 착용 시기가 빠른

응답자일수록 매일착용렌즈를 착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Exp(B)=0.492), 일회용렌즈 착용 여부

와의 결과에서는 일주일 평균 콘택트렌즈 착용 일수가 상

대적으로 높은 응답자일수록 일회용렌즈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xp(B)=0.874). 또한 미용

렌즈 착용 여부와의 결과에서는 콘택트렌즈 최초 착용시

기가 빠른 응답자일수록 미용렌즈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Exp(B)=2.857). 독립변수와 그 밖의

종속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지 않았다.

콘택트렌즈 처음 착용시기가 빠를수록 매일착용렌즈를

착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것은 대학생 이후에

비해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

으로 저렴한 매일착용렌즈를 사용하게 되고, 매일착용렌

즈의 경우 매일 렌즈 소독, 세척, 헹굼과 같은 관리가 필

요하며 또한 관리를 잘 수행하더라도 사용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단백질 침전 등으로 인해 시야흐림, 건조감 등의

불편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을 상대적

으로 더 잘 인지하고 있는 처음 착용시기가 이른 콘택트

렌즈 사용자의 경우 매일착용렌즈보다는 관리가 따로 필

요 없으며 단백질 침전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일회용렌즈와 같은 렌즈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또한, 일주일 평균 콘택트렌즈 사용일수가 많은 응

답자인 경우, 일회용렌즈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게

나타난 것은 착용 일수가 많을수록 가격적으로 비싼 일회

용렌즈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매일착용렌즈와

같은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콘택트렌즈

처음 착용시기가 빠를수록 미용렌즈의 착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정미아, 이혜정[7]의 연구에서

미용칼라 콘택트렌즈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착용

한다는 여학생의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처럼 콘택트렌즈 최초 착용시기의 목

적이 미용적 측면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논

문에서 콘택트렌즈 최초 착용시기가 중학교 때이며, 사용

비율도 선행 연구들에 비해 증가하였다. 최초 착용시기와

관련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로부터 콘택트렌즈 사용시 제

대로 된 관리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의 급증을 예측할 수

Table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 actual condition of contact lens wear, daily average

contact lens wearing time, the average days of contact lens wear per week, the initial time of contact lens wear and the

action to discomfort and Eye health knowledge

Dependent variable : 

Eye health knowledge4)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B S.E. Beta

Independent variable

(Constant) 64.807 14.314
　

Age −.733 .638 -.086*

Residential area

(1=Dong area, 0=Eup, Myeon area)
1.392 1.452 .069*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1.817 1.451 −.104*

Household income per month 1.444 .772 .156*

Living with parents (1=Yes, 0=No) −1.837 1.670 −.082*

The status of contact lens wear

(1=contact lens, 0=contact lens & glasses)
−.108 1.485 −.005*

Daily average contact lens wearing time .086 .231 .030*

The average days of contact lens wear per week .396 .354 .092*

The initial time of contact lens wear 1.408 .898 .115*

The action to discomfort

(1=discomfort disregard, 0=etc.)
−1.300 1.608 −.059*

R=0.240, R2=0.058

*: p<0.05

4)Eye health knowledge(눈건강 지식)는 5점 척도인 눈 건강 지식 요소 각 14개를 합산하여 최소 점수14점, 최대 점수 70점의 단일 변수로

계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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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실제 본 논문의 결과, 콘택트렌즈 최초 착용시기

가 빠를수록 콘택트렌즈 착용과 관련한 눈건강 지식 인식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콘택트렌즈 최초 착용시

기가 빨라졌으며, 착용시기가 빠를수록 미용상의 목적이

크나, 눈건강 지식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콘택트렌즈

의 접근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콘택트렌즈의

주요 구입처인 안경원에서 착용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 교

육이 비교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

할 수 있다. 

결 론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 실태와 관련 눈건강 지식에 대

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1. 전체 응답자 중 안경과 콘택트렌즈 둘 다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5.5%로 나타났으며, 콘택트렌즈를 착용하

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안경착용이 불편해서라는 응답

이 4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용목적이

41.5%로 높게 응답하였다.

2. 최초 착용 시기가 중학교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00년대 초반의 선행 연구결과들에 비해 콘택

트렌즈 사용 연령층이 더 어려졌으며, 2010년 이후 논문

들과는 같은 연령군이나 콘택트렌즈 사용 비율은 더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콘택트렌즈 착용이 보다 보편화

되고 있고 콘택트렌즈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3. 최초 콘택트렌즈 구입처는 안경원에서 시력측정 후

착용 77.7%, 안과에서 시력검사 후 착용 13.3%, 기타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일주일에 며칠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일착용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할 때만

Table 3.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etween Discomofort by wearing contact lens, the average days of contact lens

wear per week, the initial time of contact lens wear and the action to discomfort and The type of wearing soft contact lens

Dependent variable : The type of wearing soft contact lens B S.E. Wald Exp(B)

Daily wear soft

contact lens

Discomfort by wearing contact lens .015 .016 .927 1.015

The average days of contact lens wear per week .090 .072 1.547 1.094

The initial time of contact lens wear −.710 .205 12.011 *.492*

The action to discomfort

(1=discomfort disregard, 0=etc.)
−.402 .392 1.056 *.669

Constant .002 .793 .000 1.002

Extended wear

soft contact lens

Discomfort by wearing contact lens −.071 .058 1.488 *.931

The average days of contact lens wear per week .224 .296 .570 1.250

The initial time of contact lens wear −2.180 .965 5.106 *.113

The action to discomfort

(1=discomfort disregard, 0=etc.)
−17.821 5359.225 .000 *.000

Constant 1.590 2.687 .350 4.905

Disposable

soft contact lens

Discomfort by wearing contact lens −.019 .018 1.107 *.982

The average days of contact lens wear per week −.135 .076 3.127 *.874*

The initial time of contact lens wear .210 .240 .769 1.234

The action to discomfort

(1=discomfort disregard, 0=etc.)
−.566 .478 1.402 *.568

Constant −.529 .897 .347 *.589

Cosmetic

soft contact lens

Discomfort by wearing contact lens .020 .015 1.700 1.020

The average days of contact lens wear per week .004 .067 .004 1.004

The initial time of contact lens wear 1.050 .213 24.311 2.857***

The action to discomfort

(1=discomfort disregard, 0=etc.)
.393 .368 1.138 1.481

Constant −3.328 .820 16.489 *.036

***: p<0.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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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로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5. 하루 평균 콘택트렌즈 착용시간을 묻는 질문에 콘택

트렌즈 권장 사용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착용한다는 응

답이 전체의 62.3%에 해당하였으며, 눈건강 지식과 관련

한 질문 중에 콘택트렌즈 권장 사용시간과 관련하여 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0%였다. 

6.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콘택트렌즈의 종류를 묻는 질문

에 전체 응답자의 92.8%가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착용하는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종류를 확인한 결과, 미용렌즈가 51.6%, 매일착용렌즈

32.9%, 일회용렌즈 23.3%, 연속착용렌즈 1.8% 순으로 나

타났다(중복응답이 된 데이터임). 

7. 콘택트렌즈 사용 시 느끼는 불편감 중 건조감을 호소

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72.8%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

았으며, 이물감, 충혈 순으로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콘택

트렌즈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감이 발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장시간 연속착용 때문이라는 응답이 8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이 된 데이터임)(Fig. 9).

콘택트렌즈 사용으로 불편감이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

방법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안과에서 치료가 24.8%, 특별한

치료 없이 렌즈착용 중단이 25.6%, 안경원에 문의하여 콘

택트렌즈 교체 착용이 7.3%, 약국에서 약품(인공누액, 점

안액 등)을 구입하여 사용이 22.2%, 무시하고 계속사용이

18.8%, 기타 1.3%로 나타났다.

8. 콘택트렌즈 향후 착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

자의 65.5%가 계속 착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16.2%가 착

용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9. 콘택트렌즈 착용과 관련한 눈건강 지식에 대한 응답

자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눈건강 지식 전체 항목에 대

한 인식도 평균값은 69.8%로 나타났다. 또한, 콘택트렌즈

를 취급하는 소비자의 손 청결도와 콘택트렌즈 자체의 세척

과 소독에 대한 관리 인식도가 높은 것과는 렌즈케이스 관

리에 대해서는 달리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응답자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하루 평균 콘택트렌즈

착용 시간이 많은 응답자일수록 콘택트렌즈 착용에 따른

불편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 가정 소득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또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일수록 콘

택트렌즈 착용에 따른 불편감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응답자들의 월 가정 소득이 높을수록 눈 건강 지식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콘택트렌즈 최초 착용 시기

가 빠른 응답자일수록 역시 눈 건강 지식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12. 콘택트렌즈 최초 착용 시기가 빠른 응답자일수록 매

일착용렌즈를 착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일회용렌즈 착용 여부와의 결과에서는 일주일 평균

콘택트렌즈 착용 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자일수록

일회용렌즈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미용렌즈 착용 여부와의 결과에서는 콘택트렌

즈 최초 착용시기가 빠른 응답자일수록 미용렌즈를 사용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콘택트렌즈의 주된 소비자인 20대 여대

생들의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해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과 콘택트렌즈 착용 불편

감 간의 상관성을 조사한 결과 연령, 하루 평균 사용시간,

가정 소득수준,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불편감이 다르

게 나타났으며,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과 눈건강 지식 인식

도 간에도 가정 소득수준, 콘택트렌즈 최초 착용시기와 상

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착용렌즈의 종류에

따라 콘택트렌즈 착용에 따른 불편감, 일주일 평균 착용

일수, 최초 착용시기, 불편감 발생 시 조치방법에 따라 상

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콘택트렌즈 최초 착

용시기가 눈건강 지식 인식도와 사용하는 렌즈 유형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콘택트렌즈를 사용

하고자 할 때 착용자의 일일착용시간, 착용기간,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 및 재질, 주로 느끼는 불편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추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콘택트렌즈 사용에 따른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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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여대생들의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 실태와 눈건강 지식 인식도를 분석하여 콘택트렌즈 교육과 관리를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방법: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6월 11일까지 콘택트렌즈 착용 경험이 있는 제

주지역 여대생 2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자들의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콘택트렌즈 착용 불편감, 눈건강지식 인식도 간에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착용 콘택트렌즈의 종류에 따라 일부 렌즈에서 불편감, 일주일 평균 착용일수, 최초 착용시

기, 불편감 발생시 조치방법에 따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여대생들의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 실

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콘택트렌즈 하루 착용시간, 착용 렌즈의 종류 및 재질, 주로 느끼는 불편감 등을 고려하

여 적절한 관리법에 대한 교육 및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주제어: 여대생, 콘택트렌즈, 눈건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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